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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23년 11월 25일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일요일자 신문 3면에 ‘일요부

록’을 도입하였고, 이 ‘일요부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부인과 가정’란을 배치했다. 이는 

신문의 여성란이 고정적으로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1920년  초·중반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 해 고찰함으로써 그 등장

과 해당 지면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젠더정치의 관점에서 식민지시기를 고찰한 1990년  이래 여러 연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 ‘여성’만큼 논란이 되는 범주는 없을 것이다. ‘여성’은 비서구 식민사회에

서 전통과 근 ,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민족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이라는 립을 둘러싼 논

쟁의 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김수진, 2009). 그러나 식민지 시기 젠더와 여성의 삶에 

한 연구는 사회사 및 여성사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잡지를 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

에, 신문에서 여성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구성되었는가에 한 탐구는 상 적으로 빈약한 

편이다.1) 

신문의 ‘여성란(women’s pages)’은 일반적으로 여성기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여성

독자들의 이야기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즉 여성란은 한 사회의 여

성 관련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場)이자, 여성들이 발화자로 참여

할 수 있는 지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arter, Steiner, & Flemiing, 2004; Voss,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사회 최초로 ‘부인란’2)을 도입한 <매일신보>에 한 연구는 

1920년  신문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

펴보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3) 

한편, ‘부인과 가정’으로 명명된 부인란의 탄생은 당시 <매일신보>가 놓여 있던 저널

1) 신여성현상이나, 여성의 패션, 모성, 가족문제, 자유연애에 한 연구들은 많은 경우 <신여성>, <신여자>, 

<별건곤> 등의 잡지를 주요 분석 상으로 활용했다. 신문을 분석 상으로 삼은 연구로는 김미영(2004a, 

2004b), 김혜경(2006), 정지영(2008)의 연구 등이 있고, 신문과 잡지를 모두 활용한 연구로는 김경일(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여성 관련 신문지면의 란(欄)을 지칭할 때, 식민지 시기의 일반적인 여성관련란은 ‘부인란’으

로 표기하였고 기존연구나 서구 신문사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면(Women’s pages)에 해당하는 지면일 경우 ‘여

성란’으로 지칭하였다.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이름 그 로 사용하였다. 

3) 1920년  신문지면 속 ‘여성’에 한 연구 역시 조선어 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관

련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표적으로 김미영, 2004a, 2004b). 민간지보다 먼저 ‘부인과 가정’란을 도입

한 <매일신보>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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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환경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1910년  식

민지 조선에서 유일하게 발간된 조선어 신문이었다. 그러나 1920년 문화정치로의 전환과 

함께 조선어 민간신문의 발간이 허용되고 이를 통해 조선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

로 유통되기 시작하자 <매일신보>가 조선어 신문으로서 누렸던 독보적인 위치도 변화했

다. 즉, <매일신보>는 조선인에 한 ‘선전매체’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자층 확 를 위해 도입된 <매일신보>의 ‘부인

과 가정’란은 당시 조선총독부는 물론이고 조선사회의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부인’과 ‘가정’

의 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4)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란’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하

였고, 어떠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여성과 가정을 규정하려 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이 등장한 1923년 11월부터 

민간지에서 본격적으로 ‘가정부인란’을 운영하기 시작하기 전인 1924년 12월까지 <매일신

보>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를 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부인과 가정’란의 도입배

경, 지면의 운영방식, 주제 및 주요 필자 분석을 통해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특성과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의미에 접근해보기 위해 ‘부인과 가정’란이 

<매일신보>에 등장한 1923년 11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해당란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1925년부터는 조선어 민간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부

인란을 운영하게 되므로 1925년 이후를 상으로 부인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3개 

신문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5) 또한 독자의 관심사가 다양화되면서 1925년 이후 <매일신

4) 언론사 연구에서 <매일신보>는 조선어 민간신문에 비해 상 적으로 소외된 연구 상이었으나 관련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일신보>에 한 언론사 분야의 표적인 연구로는 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창간부터 폐간까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본 정진석(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민간지가 등장한 

1920년 를 상으로 한 연구들의 다수는 문학작품과 관련된 것들이다(권유성, 2008; 이민희, 2012; 이희정, 

2011b). 이 밖에 <매일신보>의 기사내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1920년  전반기를 상으로 <매일신보>의 반사

회주의 담론을 살펴본 박헌호(2005)의 연구와 수요역사연구회(2007) 등이 있다.

5) ‘가정부인’란이 등장한 것은 <동아일보>가 1924년 10월 13일이며 <조선일보>는 1924년 11월 24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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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학예면에서 ‘부인과 가정’란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연구 상 시기를 1924년

까지로 제한하였다. 

1923년 11월부터 1924년 12월까지 총 43일, 52개 지면에서 242개의 기사를 수집하였

고, 이를 상으로 주당 발행횟수와 게재지면, ‘일요부록’에서 ‘부인과 가정’란이 차지하는 

지면 비율, 기사 유형, 주제, 필자와 필자의 성별에 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 분

석의 유목은 해당 시기 여성잡지와 신문의 여성관련 기사를 상으로 한 연구(김미영, 

2004a, 2004b; 김수진, 2009)를 참고하여 작성한 뒤, ‘부인과 가정’란의 일부 기사를 상으

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6) 2명의 코더가 코딩 프로토콜에 따라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홀스티 계수는 0.79로 분석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과 함께 ‘부인과 가정’란이 당시 여성과 가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

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기사(머리기사, 기고, 연재물)에 한 텍

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인과 가정’란의 도입배경을 파악하고, 양적 분석 및 텍스트 분

석의 결과를 더욱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해당 시기를 다룬 여성사 및 사회사 연구와 일

본언론사 및 일본의 부인란에 한 연구도 참고하였다. 

3.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도입배경

신문의 여성관련 지면에 한 기존연구들은 여성란의 등장이 신문의 상업화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다. 신문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신문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 내 소비의 핵심인 여성독자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가정란

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최이숙, 2015; Baldasty, 1992; Carter et al., 2004). 그러나 ‘피식

민’이라는 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민간지가 아닌 총독부 기관지에서 먼저 부인란을 도입

한 배경을 ‘상업화’의 맥락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등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식민 본국인 일본의 영향, 조선어 민간지의 탄생이라

는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총독부의 기관지이자 정책 선전의 장이라는 <매일신보>

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은 식민 본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전

6) 구체적인 유목은 이 글 6장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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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일본 국내에서 부인란이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898년 3월이었으나7) 본격

적으로 부인란이 도입된 것은 1910년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 일본 국내 신문시장을 지배

하고 있었던 오사카 신문 계열에 항하기 위해(Freeman, 2000/2004) <요미우리 신문>이 

여성독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1914년 부인란을 도입한 것이 그 시초였다.8) 일본 본국

의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역시 당시 일본 신문 체제로부

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어 기관

지였던 <경성일보>에서는 별다른 여성관련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향보다

는 1920년  민간지와의 경쟁상황에서 도입배경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화정치 시행의 일환으로 1920년 세 민간지의 발행이 허용되자, 유일의 한글신문이

었던 <매일신보>는 동일한 한국인 독자를 두고 민간지와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구독을 군, 면 등 지방 행정단위에 의무화goT기 때문

에 보급이나 판매면에서는 상 적으로 유리했을지는 모르나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조선인

에게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영향력 확보의 문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1910년 에는 경

성일보사의 한 부서에 지나지 않았던 <매일신보>가 독립된 편집국으로 개편된 것도 이러

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서울신문100년사 편찬위원회, 2004). 1910년 부터 독자

문단 등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매일신보>는 독자층 확  차원에

서 1923년 11월 25일부터 일요일자 신문 3면을 ‘일요부록’으로 꾸미고 부인(가정), 아동, 

문예로 해당 면을 구성했다. <매일신보>의 ‘일요부록’은 1923년 6월에 시작된 <동아일보>

의 ‘일요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 <동아일보>와는 달리 ‘부인과 가정’을 전면에 내세

웠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독자층

의 확 를 꾀한 것이었다.9) 

요컨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도입은, 조선어 민간지가 발행되기 시작한 

1920년  상황에서 독자층을 확 하여 조선인에 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겠다. 

7) < 판매일신문(大阪每日新聞)>은 1898년 (메이지 31년) 3월 6일자 6면에 사고(社告)를 싣고 ‘가정입문서

(家庭の栞)’라는 고정란을 시작했다. 해당란에는 ‘건강과 음식’,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 법’, ‘화장의 주의’ ‘여름의 

공기’, ‘가정교육’ 등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川嶋保良, 1996).

8) http://www.yomiuri.co.jp/

9) 이러한 상황의 반영으로, 1920년 에 들어 여성전문잡지들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1920년 3월 <신여자>가 

창간되었고, 1922년 6월에는 개벽사가 잡지 <부인>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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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지면 운영과 변화

<매일신보>에 여성독자를 위한 란(欄)이 등장한 것은 1923년 일요부록의 ‘부인과 가정’란

이 처음은 아니었다. <매일신보>는 1920년 일종의 부인란을 간헐적으로 운영했고 이를 위

해 조선사회에서 최초로 여성기자 이각경을 채용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1923년 ‘부인과 

가정’란 도입 이전의 부인란에 해 살펴본 뒤 ‘부인과 가정’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갔

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부인과 가정’란 도입 이전의 부인란 운영

<매일신보>는 다른 조선어 민간지에 비해 이른 시기에 ‘부인과 가정’란을 운영할 수 있었

다. 이는 1920년 조선 최초의 공채 여기자를 선발하고 이 ‘부인기자’로 하여금 관련 기사를 

쓰게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매일신보>는 1920년 7월 2일자 3면에 ‘부

인기자채용’ 공고를 내고 9월 5일자 3면에 부인기자로 ‘이각경 여사’가 입사했음을 기사화

했다. 9월 14일부터 3면에 다소곳하게 탁자에 앉은 부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문패와 함께 

‘부인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각경이 쓴 일종의 가정방문기가 몇 차례 연재되었다. 

이후 따로 ‘부인기자’를 내걸고 게재된 기사는 발견되지 않다가, 1921년 1월 1일자에 이각

경이 쓴 “신년벽두를 제하야 조선가정의 주부께”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신년을 맞아 부

인 개량을 위해 조선가정의 주부에게 전하는 4가지 조언을 주된 내용으로 한 이 기사는 

6단에 걸쳐 3면 전체에 적으로 게재됨으로써 이틀 후부터 시작되는 ‘가정부인’란의 서

막을 열었다. ‘가정부인’란은 곧 ‘부인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1921년 3월 17일까

지 운용되었는데, 192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게재되는 일요부록의 ‘부인과 가정’란과 제

목이 같았다. 다만 ‘가정부인’의 후신으로서의 ‘부인과 가정’은 한글로 표기되었으며 단일

기사 위에 기사 제목처럼 사용되었다.10) ‘가정부인’이 표제였던 1월 8일까지는 이각경이 

집필했던 것으로 보이나 ‘부인과 가정’으로 변하면서부터는 ‘신여자사(新女子社) 주필 김

원주’, ‘여류 양화가 나혜석’ 등 외부 필자로 바뀌었다. 부인기자의 경우 “자부(子婦)를 둔 

시부모여”(1921년 1월 3일자), “조선구가정의 부인이여 미신을 폐하라”(1921년 1월 7일

자), “의복개량을 실행하라”(1921년 1월 8일자) 등과 같은 주로 구가정의 악습을 개선시키

10) 반면 1923년 일요부록의 ‘부인과 가정’란은 ‘夫人과 家庭’으로 표기되었으며 면제목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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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의도의 글을 게재한 반면에, 외부 필자는 “신년벽두에 조선여자에 한 여의 소

망(연애문제)”(1월 9일, 10일자), “양화(洋畵)전람에 하여”(3월 17일자) 등과 같이 가정

이라는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주제를 다루었다. 

주로 3면 하단에 단일기사로 게재되었고, 제목을 제외하면 순 한글로 작성되었다. 한

자가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 표기를 병행하여 제시했으나 한두 개 정도에 그치는 수준

이었다. 그러나 여성 독자층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192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였기 때문에 1920년  초 부인란 운영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1920년  초 여성독자

층은 극소수의 신여성, 여자 유학생을 의미했고 따라서 절 적인 수치로 보면 여성 독자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윤금선, 2009). 공채 기자로 선발된 이각경이 1년 정도의 기자 생

활 후 퇴사하였던 것( 한언론인회 편, 1992) 역시 부인란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 이유였을 

것이다. 

<매일신보>의 초기 부인란은 주로 가정방문기나, 가정 개량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공채로 선발한 부인기자의 붓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2)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등장과 위상 변화

<매일신보>는 1923년 11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자 3면을 ‘일요부록’으로 구성하기 시작

했다. 이 3면의 핵심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단 1면 전체를 할애해 제목을 내세운 

‘부인과 가정’란이었다. 면 전체의 제목을 ‘부인과 가정’으로 내세운 것과, 이러한 체제에 걸

맞게 부인과 가정 관련 이슈를 논평하는 ‘주평’을 사설처럼 첫 기사로 내세운 점은 이례적

이라 할 만하다.

‘일요부록’에는 부인(가정) 외에 어린이, 문예관련 기사 등 소위 민간지의 ‘학예면’에

서 다루어진 주제들이 함께 배치되었는데, 1923년 ‘부인과 가정’란이 ‘일요부록’에서 지배

적 지위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신문 전체에서 ‘부인과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동일

하지는 않았다. 발행 주기나 지면 비율을 통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우선, ‘부인과 가정’의 발행 빈도와 발행 지면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부인과 가정’란

의 발행 횟수는 전반적으로 ‘일요부록’의 발행 횟수와 일치한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24년 초반 안정적으로 발행되었던 ‘부인과 가정’란은 1924년 5월의 경우, 발행 빈

도는 2회로 줄었지만, 지면은 2면으로 확 되었다. 7월에는 단 한차례 독자를 찾아가는 데

에 그치고 말았지만, 8월 이후 ‘일요부록’의 지면이 간헐적으로 확 되면서 ‘부인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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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개면에 걸쳐 게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매일신보>가 야심차게 ‘일요부록’을 시

도하기는 했지만, 학예부가 따로 없었고 1920년  내내 지면 증면이 없었던 생산 환경 때

문에 ‘일요부록’이 안정적으로 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3면 전체의 제목으로 제시된 ‘부인과 가정’ 

출처: <매일신보>, 1923년 11월 25일자, 3면

그림 2.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발행 빈도와 발행 지면 수(1923. 11∼19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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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가정’란이 ‘일요부록’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기사 수를 검토해보면, 초창

기 ‘일요부록’에서 누리던 핵심적 지위가 서서히 변화해갔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일요부록’

에서 ‘부인과 가정’란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별로 달랐다. 도입 초기, ‘일요부록’에서 

부인 관련 기사에 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 1923년 12월 16일자의 경우 지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였다. 당시 부인 관련 기사는 “주평”, “통속강화 난산과 안산”, “신여자에게”, 

“미담규화”, “견디어 참기 힘든 마눌(마늘)의 드럽고 모진 냄새”, “무연탄 때는 법”, “여자

의사” 등 7건으로 이를 제외하면 어린이 문예와 “서울이야기”, 짧은 소설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1924년 초에는 지면의 1/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1924년 중반에

는 다시 1/2 이상으로 증 되었다가 1924년 말에 이르면 1/3 이하로 축소되었다. 

지면에서 ‘부인과 가정’란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요부록에서 ‘부인과 가정’란이 갖는 

지위를 그 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4년 5월부터는 3면

에만 게재되었던 ‘일요부록’이 경우에 따라 3, 4면으로 확장되어 오히려 기사 수가 늘어났

기 때문이다 (<그림 3> 참조). 4면의 절반 이상은 광고로 채워졌기 때문에 ‘일요부록’의 양

이 획기적으로 확 된 것은 아니었으나 증면 없이 주로 4면으로 유지되었던 <매일신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다. 4면에는 ‘부인과 가정’의 일부 코너들, 즉 상

담란인 ‘가정고문(顧問)’과 ‘음식솜씨’ 같은 기사들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기사 수의 증가

그림 3. ‘부인과 가정’란의 평균 기사 수 변화 추이(1923.11. ∼ 1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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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인과 가정’란이 1924년 중반까지 ‘일요부록’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24년 11월 16일자부터는 ‘부인과 가정’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

다. 지면 비율이 1/3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일시적으로나마 ‘부인과 가정’란을 상징하는 그

림문패와 표제 자체가 사라지고 관련기사들의 위치도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왔다. 11월 

16일자의 경우, 상단에 위치한 문예관련 기사와 문예물에 뒤이어, 별도의 ‘부인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이 부활하는 시 ”라는 논평과 “에피소드”, “부인잡감” 등의 기사가 간략

하게 실렸다. 11월 23일자 3면부터는 ‘부인란’이라는 제목마저 사라지고 나체의 여성을 형

상화한 그림문패가 면 하단에 제시되어 해당 기사들이 ‘부인란’ 기사임을 보여줄 뿐이다. 

12월 7일자부터는 ‘일요부록’이라는 면제목이 이 그림문패와 함께 상단 도입부에 제시되고

(<그림 6>) 부인 관련 기사들이 다시 상단에 자리하였지만, 문예란의 확  및 과학란의 신

설과 함께 그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면 비율의 변화와 함께 ‘부인과 가정’란을 표상하는 문패 이미지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도입 당시 상단 1단 전체에 걸쳐 면 제목으로 제시되었던 ‘부인과 가정’

란 문패는 1924년 4월 6일자부터 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을 형상화한 3단에 걸친 세로형 그

림문패로 체되었다. 위쪽에 ‘부인과 가정’을 표기하고 아래쪽에 ‘일요부록’을 써넣어(<그

림 4> 참조), 전달하는 내용은 이전 문패와 동일했을지 모르나 1단 전체에 걸쳐있던 제목

이 우측 상단 일부로 변경되면서 지면 전체에 한 지배적인 위상을 상실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지면구성은 4월 20일자까지 유지되다가 4월 27일자부터 두 달 동안은 다시 이전의 

면 제목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6월 29일자부터는 신여성을 연상시키는 단발머리, 종아리를 드러낸 짧은 

치마의 여성이 정면을 향해 서있는 새로운 그림 문패(<그림 5> 참조)를 사용하기 시작했

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이전 그림문패 속 여성이 가정에 연계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면 새로

운 그림 문패는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여성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 그림문패는  

11월 23일부터는 나체의 여성을 형성화한 그림 문패로 체되었다(<그림 6>).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가정부인’의 모습에서 ‘신여성’, 그리고 ‘나체 여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조선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층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지면 운용에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부인과 가정’란의 기사들이 

<매일신보>의 여타 지면 및 일요부록 내의 ‘문예란’과 달리 순 한글 사용을 지향했다는 점

이다. 도입부에 논설처럼 제시된 ‘주평’에서는 한자가 한글과 섞여 사용되기도 했으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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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꼭 읽어야 할 설명기사, 예를 들어 “난산과 안산”과 같은 의학정보기사의 경우 순 한글

이 사용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미담규화’와 같은 이야

기나 가정 개량을 위한 설명기사들도 한글로 작성되었다. 면 제목에 변화가 있었던 1924년 

4월 6일자부터 한글 사용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논설격인 주평이 사라지면서 제목을 

제외한 부분의 기사가 순 한글로 기술되고 필요에 따라 한자가 괄호 안에 함께 제시되었

다. 이처럼 ‘부인과 가정’란이 순 한글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한자교육을 제 로 받지 못했

던 당시 여성독자층을 위한 것이었다. 부인란에 순 한글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다른 조선

어 민간신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부인란을 운영했던 이

전 경험을 바탕으로 학예면에 해당하는 ‘일요부록’의 주요 부분으로 등장했다. ‘부인과 가

정’란은 도입초기에는 ‘일요부록’ 내에서 지배적 위상을 차지했지만 점차 학예면의 한 부분

으로 변화해갔다. 여성독자를 겨냥해 학예면의 중심으로 야심차게 등장했던 ‘부인과 가정’

란이 ‘일요부록’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은 이를 신해 전면에 두되기 시작했던 문

예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920년  중반 기성 작가 및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컸던 문예란의 부상은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일요부록’에서 ‘부인과 

가정’란을 점차 주변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4. ‘부인과 가정’란의 세로형 
그림문패 (<매일신보> 1924년 4
월 6일자 3면)

그림 5. 신여성을 형상화한 그림
문패 (<매일신보> 1924년 6월 29
일자 3면)

그림 6. 나체의 여인을 형상화한 
그림문패 (<매일신보> 1924년 
11월 16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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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자에게 말 걸기: ‘부인과 가정’란의 기사 유형과 외부 필자 비율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독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걸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신보>의 기사를 전체 기사와 각 날짜별 머리기사로 나누어 기사 유형을 분석하

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현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한 설명, 가사노동 관련 정보(예

를 들면 의류 건조법 등)를 제공하는 설명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칼럼 및 기고, 해설 

및 분석 기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재기사이기도 했다. 반면 단신이나 스

트레이트 기사의 비중은 상 적으로 낮았다. 스트레이트보다 설명이나 의견기사의 비중

이 높은 것은 1920년  신문이 보여주는 계몽적인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여성독자를 계몽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 걸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머리기사는 물론이고 전체 기사에서 칼럼 및 기고 기사

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칼럼이나 기고 기사가 외부 필자에 의해 주로 기술되었음

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이 신문사 내부 필진보다는 외부 필진

에 의존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필자 

기사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담기사인 ‘가정고문’의 질문자를 제외한 외부 필

자의 글은 전체 242개 중 기사의 39.3%(95개)였다. 가정란의 전체 논조와 깊은 관련이 있

기사 유형 전체 기사(개수 – 비율%) 머리기사(개수 – 비율%)

스트레이트 4 (1.4%)

연재 40 (13.7%) 6 (12.2%)

칼럼 – 기고 75 (25.7%) 23 (46.9%)

해설 – 분석 29 (10.0%) 17 (34.7%)

인터뷰 2 (0.7%)  – 
설명 – 정보전달 86 (29.6%) 1 (2.0%)

단신 6 (2.1%)  – 
상담 16 (5.5%)

사진 14 (4.8%)

기타 19 (6.5%) 2 (4.1%)

합계 291 49

표 1. <매일신보> 가정란의 기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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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머리기사의 경우도 총 39개 중 20개(51.2%)가 외부 필자의 글이었다. 이 중에서 여성필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외부 필자의 25.5%였다.

여성필자가 <매일신보>의 부인란 지면에 참여한 방식의 32.1%는 상담기사의 질문자

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 표적인 여성잡지인 <신여성>의 외부 필자 중 여성

의 비중이 1923∼1936년까지 전시기에 걸쳐 25.1% 정도였던 점에 비춰본다면(김수진, 

2009, 190쪽), <매일신보>에서의 여성독자의 참여는 당시 언론 공간의 일반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독자 참여 방식의 32.1%가 상담기사의 질문

자였으며, 칼럼 및 기고의 비중은 20.2%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실제 이들의 목소리

는 상 적으로 적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편집국 외부에서 생산된 글이 많았다는 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당시 <매일신보> 가정란의 제작환경과 연관된다. ‘일요부록’의 하나로 부인란이 본격화되

었지만, <매일신보>에는 민간지와 달리 부인란을 제작할 수 있는 부서도 없었고 여성기자

도 없었다. <매일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사사(社史), “아사(我社)의 회고 이십

년”(1924년 6월 1일자)에 의하면 1920년 당시부터 ‘부인과 가정’란이 등장한 후인 1924년 

6월까지 <매일신보>의 편집국은 논설부·편집부·외사부·사회부·지방부의 5개 부서

로 구성되었다. ‘가정고문’의 상담기사에 ‘응답계’라는 언급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를 두

고 민간지와 유사하게 학예면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

하다. 이와 함께 이각경의 퇴사 이후 상당기간 부인기자를 선발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

면(박용규, 1997), 실제로 <매일신보>의 부인란은 당시의 여성잡지나 민간지와 달리 주로 

남성기자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전담 제작 인력의 부재는 외부 

필자에 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따라서 외부 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칼럼 및 기고 글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성된 기사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외부 필진이 다양했다는 것은 곧, 

남성 여성 알 수 없음 계

주필자 및 답변자 49 (52.1%) 19 (20.2%) 26 (27.7%) 94

부필자 및 질문자 3 (18.8%) 9 (56.3%) 4 (25%) 16

합계 52 (47.3%) 28 (25.5) 30 (27.3%) 110

표 2. 외부 필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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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전담 인력만이 해당란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이슈가 다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20∼1921년 부인기자 이각경이 다루었던 주제에 비해 외부 여성

필자들에 의해 기술된 기사들의 주제가 더 다채로웠음을 4장 1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

다. 이들 외부 필자들이 기술한 기사의 내용에 해서는 6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6. 무엇을 ‘부인의 문제’로 바라보았는가?: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
의 주요 이슈

1) 전체 기사의 주제 분류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전체 기사를 상으로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제 유목에서 ‘의식주’는 실제 가정생활에 연계된 의복·식사·주거 문제를 의미하

고 ‘연애/결혼/가족’은 자유연애, 결혼 제도, 부부, 부모자식 및 기타 가족 관계, 가족 제도

에 한 논의를 모두 포함한다. ‘육아/양육’은 가정 내 자녀교육을 비롯한 자녀양육과 관련

된 모든 문제를 의미하며, 몸/섹슈얼리티(sexuality)는 여성의 몸에 한 기사, 임신과 출

산, 성욕에 한 논의들을 말한다. 당시 시 에 맞는 여성상에 한 논의나 양성평등에 

한 기사는 ‘여성의 역할/성평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밖에 ‘현실비판/개혁’이란 조선의 현

실을 진단하고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나 구제도 및 구습타파를 다룬 내용을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애/결혼/가족에 관련된 주제로, 전

체의 18.9%를 차지하였다. 건강/위생, 의식주, 육아 및 양육 기사가 그 뒤를 이었다. 예상

과 달리 의식주 중심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칼럼 및 기고, 해설 및 분석 등 의견기사

가 주를 이루었던 머리기사를 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다. 전체 기사와 마찬가지로 연애/결혼/가족 기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심지어 전체의 

1/3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다만 전체 기사와는 달리 건강/위생을 논하는 경우는 적고, 

육아/양육 기사와 함께 여성의 역할/성평등, 현실 비판/개혁 관련 기사의 비중이 상 적으

로 높았다. 머리기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연애/결혼/가족 관련 기사를 더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자유연애에 한 내용은 전체 머리기사의 1.5%

(전체 기사의 5.6%)에 불과했던 반면, 식민지 조선의 가족제도 및 가정의 풍습과 관련된 

기사는 머리기사의 13.4%(전체의 3.4%)를 차지했으며, 결혼 및 부부 관계에 한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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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기사의 10.5%, 전체 기사에서도 10.1%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언론공간에서 신여성 담론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잡지 <신여성>

의 기사 경향과는 사뭇 다르다. 1923∼24년에 발행된 <신여성> 기사에서 가장 자주 다루

어진 주제는 ‘교육과 여학교’로, 교육문제 및 여학교의 실태 및 생활 등을 다룬 기사들이었

다. ‘자유연애와 결혼’ 및 ‘신여성 비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성과 연애’, ‘결혼과 가정 관

념’등과 같은 주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김수진, 2009, 46∼49쪽). 여성잡지가 여성기

자의 주요 활동공간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매일신보>는 여성들이 실제로 당면한 문제

들을 논하기보다는 기관지의 입장에서 조선의 가족 제도나 가족 관계에 한 목소리를 내

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외부 필자에 따른 주제 분류

그렇다면 <매일신보>에 참여했던 외부 필자들은 어떤 주제로 글을 썼으며, 필자의 성별에 

따라 다루어진 이슈는 어떻게 달랐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 소속, 그리고 필자의 성

별에 따라 주제를 분석하였다(<표 4>).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내/외부 필자, 그리고 외부 필자의 성별에 따라 다루어진 주제는 

주제 전체 머리기사

의식주 53 (14.9%) 3 (4.5%)

연애/결혼/가족　 67 (18.9%) 21 (31.3%)

육아/양육 33 (9.3%) 12 (17.9%)

몸/섹슈얼리티 30 (8.5%) 2 (3.0%)

여성의 역할/성평등 24 (6.8%) 10 (14.9%)

건강/위생 56 (15.8%) 3 (4.5%)

교육/노동/사회활동 13 (3.7%) 2 (3.0%)

현실비판/개혁 24 (6.8%) 10 (14.9%)

해외소식　 8 (2.3%)  – 
일상에 대한 단상 8 (2.3%)　  – 
인물/행사소개　 5 (1.4%)  – 

기타 34 (9.6%) 4 (6.0%)

합계 355 67

표 3. <매일신보> ‘부인과 가정’란의 주요 주제(중복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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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달랐다. <매일신보> 편집국 내부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은 의식주 관련 기사였다. 

이는 ‘음식솜씨’, ‘가정순지’ 등의 고정코너를 통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설명기사가 편집

국 내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가정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

양섭취 등 계몽적 관점에서 생활 개선을 요청하는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식주 관련 이슈를 다룬 외부 필자와 관련해서는 여성필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

는데, 이는 상담코너인 ‘가정고문’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의식주였고 여성독자들이 해

당 주제를 묻는 질문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연애/결혼/가족과 

건강/위생이었다. 특히 이 두 주제는 몸/섹슈얼리티 이슈와 함께 외부 필자들이 주로 다룬 

주제였다. 그런데 주제별로 필자 구성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연애/결혼

/가족 이슈가 필명 또는 실명으로 글을 기고했던 지식인이나 일반 독자의 참여가 두드러졌

던 반면, 건강/위생이나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에 한 논의는 당시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

사들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다. 필자 구성이나 그 내용에 비춰볼 때, 연애/결혼/가족 이슈는 

유교적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결혼을 주창했던 당시 조선의 

주제
필자의 소속 필자의 성별*

편집국 내부 외부 필자 남성 여성

의식주 50 (24.5%) 10 (6.2%) 1 (1.3%) 6 (13.6%)

연애/결혼/가족　 33 (16.2%) 27 (22.8%) 12 (15.0%) 13 (29.5%)

육아/양육 18 (8.8%) 15 (9.3%) 6 (7.5%) 3 (6.8%)

몸/섹슈얼리티 6 (2.9%) 25 (15.4%) 17 (21.3%) 4 (9.1%)

여성의 역할, 성평등 6 (2.9%) 19 (11.7%) 9 (11.3%) 5 (11.4%)

건강/위생 32 (15.7%) 27 (16.7%) 20 (25%) 2 (4.5%)

교육/노동/사회 활동 8 (3.9%) 5 (3.1%) 3 (3.8%) 0 (0%)

현실 비판/개혁 12 (5.9%) 12 (7.4%) 3 (3.8%) 6 (13.6%)

해외소식　 8 (3.9%)  –  –  – 
일상에 대한 단상 4 (2.0%) 4 (2.5%) 3 (3.8%)  – 
인물/행사 소개　 5 (2.5)  –  –  – 

기타 22 (10.8) 19 (11.7%) 6 (7.5%) 5 (11.4%)

합계 148 164 44 40

*여성필자들이 질문자로 지면에 참여한 것을 고려하여 주필자(응답자)와 부필자(질문자)를 합산한 것임

표 4. 기사의 출처, 외부 필자의 성별에 따른 주제(중복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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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 및 신여성들의 관심을(김혜경·정진성, 2001; 박찬승, 2007) 일정 부분 반영한다

고 할 것이다. 특히 여성필자들이 남성필자에 비해 성평등이나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현실

문제 등을 많이 다루었다. 반면 건강/위생, 몸/섹슈얼리티 이슈는 이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

의 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임신과정에서부

터 각종 부인병, 출산, 불임 등에 해 자세히 다룬 이 주제의 기사들은 총독부의 여성에 

한 시선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부 필자의 경우, 연애/결혼/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를 이은 것이 건강 및 위생,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 그리고 여성의 지위와 역

할에 한 논의였다. 총독부의 조선어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외부 필자가 제기했던 이

슈나 논점은 때로는 총독부의 가정/부인에 한 시선을 변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이와는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조선사회 지식인들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7. 조선의 가정과 부인, 부인의 역할에 대한 시선들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서 부인으로 지칭된 여성과 그 테두리로서의 가정은 어떻

게 규정되었을까? 이에 접근해 보기 위해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주요기사들에 해 텍

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주제별로 해당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한 후, <매일

신보>가 ‘가정’과 ‘부인’ 그리고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에 중점

을 두어 살펴보았다. 

1) 개량의 대상으로서의 조선 가정과 가족 관계의 재구성

‘부인과 가정’란의 출범을 알리는 첫 주평에서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개량의 

공간으로 지칭되었다(1923년 11월 23일자 3면). 흥미로운 것은 가정의 개량을 논의하기 위

해 가정을 이루는 기본인 가족관계를 근원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기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가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공간으로 가꾸어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와 결혼 제도, 부자 관계나 고부 관계 등 기존 가족 관계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기사가 많았다. 구가정, 즉 전통적인 조선의 가족 제도 및 그 안

의 가족 관계, 가족의 관습은 내·외부를 막론하고 당시 <매일신보>에 글을 쓴 논자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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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상이 되었다. 실제 현실비판/개혁 항목의 소주제인 구습 타파와 관련된 이슈의 40%

정도가 연애/결혼/가족이었으며, 연애/결혼/가족 항목 전체의 25%가 결혼 제도 및 부부 관

계에 한 부분이었음을 고려할 때 ‘개조의 상’으로서의 가정과, 가정을 구성하는 기초인 

결혼 문제가 당시 <매일신보> 지면에서 중요한 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기사는 ‘부모를 위하여 결혼함은 죄악’이라고 

언급하며 낡은 결혼 제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결혼이란 그 본질상 결코 부모나 도덕을 위하야 될 것이 아니요 자기라는 자기에 근본기초

를 두어야 함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윤리적 관계가 잇으나 그러나 그 외에 각각 일개

인으로서의 인격이 잇으며 개성이 잇슴니다. 부모의 명령이라면 시비곡직을 무론하고 맹

목적으로 순종하든 때는 이미 지낫슴니다. 이갓흔 종순(從順)은 종순이 아니오 허위이며 

부도덕임니다. (윤석중, 1924년 7월 13일, <매일신보> 3면)

이 기사는, 낡은 결혼 제도가 당사자가 아닌 부모를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이러

한 결혼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원만한 가정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혼

인 자녀에게 교제의 자유를 줄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당시 사회가 ‘자유교제’를 너무 위험

시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 향상과 결혼 문제” 역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친다

(1924년 8월 10일자 3면). 이러한 주장은 꼭 ‘자유연애’에 한 옹호라기보다는 부모의 강

제에 의한 결혼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처녀의 자백”이라는 연재기사

(1924년 10월 5일자, 1924년 10월 12일자 3면)는 부모의 간섭 때문에 결혼을 못한 노처녀

의 기고글로 부모의 결혼에 한 간섭이 자녀의 결혼과 행복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부모의 간섭이 없는 당사자 중심의 결혼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는 따스한 가정이었다. 주평, “선결할 문제”에서는 “남자는 밖에 거(居)하여 안 일을 간

섭치 아니하고, 여자는 안에 거하여 바깥일을 간섭치 아니하고, 며느리는 부엌에 갇혀서 

마당에도 뛰어나오지 못하고, 자식은 공부하는 방 속에 파묻혀 집안일을 모르는 체하”는 

것으로 조선의 가정을 묘사하고, 이를 남편이 ‘아내와 자제와 며느리에게 너무 엄하게 굴기 

때문’이라며 평상시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1923년 12월 16일자 3면). 이렇게 하여 항상 

가정에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제각기 서로 충고를 할 수 있어야 가정을 개량도 하고 향상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기사는 좀 더 근본적으로 부부 중심의 가족 관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을 통해 살펴본 1920년대 초반 ‘부인’에 대한 시선ㆍ237

계를 다루었다(1924년 9월 14일자 3면). 이 기사는 남편과 부인이 화를 직접 하지 않고 

하인을 통하는 것과 같은 과거의 격식들이 우스워지고 있다면서, 집안이 화락하고 불화하

는 근원을 부부 관계에서 찾는다. 

가족 간의 관계 중에서 또 하나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부자 관계’였다. 주평 “유일

한 지기(知己)”(1924년 2월 10일자 3면)에서는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말

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그러나 아들을 그 자신으로 보지 않고 원하는 기준에 맞

추려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부자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며 부자 사이에 ‘허례’를 없애야 한다

고 주장한다. “애자(愛子)의 의(大意)”(1924년 1월 27일자 3면)라는 기고 글 역시 아비

가 아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문제 삼고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아비 자신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아들에게 강제로 효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해볼 만하다. 

혼이 난 아들을 가라치되 효도만 하라고 요구함니다.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본인 고로 아

들된 자는 반드시 효도를 아니치 못할 것임니다만은 아비가 아들에게 효도를 강제로 요구

함은 생각할 문제임니다 (고용준, 1924년 1월 27일, <매일신보> 3면)

합리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논하며 일방적으로 효를 강요할 수 없으니 전통적

인 가족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흥미롭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새로운 가족 관계, 부부 중심의 가족 관계를 통해 알 수 있

는 이상적인 가족의 상은 가족 간의 배려와 화가 넘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존

중하는 소위 서구적 핵가족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강제나 의지가 아닌 당사자의 

자유교제에 기반을 둔 결혼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가족은 화락한 부부 관계

에 기초하여 자식에게 ‘효’를 강요하지 않고 자식을 그 자신으로 존중해 결국 가정의 개량

과 향상을 이루어 내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 가족 구도에 해 신문의 부인란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가능해진 1920년  상황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 관계에서는 여성을 하나의 인

격체로 보기보다 남성과 가장에게 순종해야 할 존재로 위치하게 해 남성들이 가정을 파괴

하고 축첩을 해도 이를 인내해야 한다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민지 상황이기는 해

도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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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폐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이배용, 2003).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효’를 강요하는 부자 관계에 한 비판이다. 식민지 

시기 교육에 한 몇몇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바, 식민통치의 주요 목표는 식민지 주민들

을 ‘황국신민화’하는 데에 있었고, 조선인의 자발적인 순종과 천황에 한 충성을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족주의를 천황에 한 ‘충’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로 체할 필요가 있었다(임희숙, 2005). 부자 관계에 한 비판들이 ‘충’을 강조하는 것으

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효’에 한 강요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소가족 제도에서는 개인이 직접 사회, 국가와 연결되는 데에 반

해 가족 제도에 개인은 먼저 가족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거쳐 간접적으로 사회와 연결되

며 그 결과 사회보다 효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이배용, 2003). 즉, ‘부인과 가정’란의 가족관

계에 한 논의들은 ‘효’를 억제하고 ‘충’을 강조해야 하는 식민지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24년 하반기에 투고모집을 통해 릴레이 형식으로 게재된 “가정의 평화”를 주

제로 한 기사들은 당시 가족 관계의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매일신보>는 

1924년 10월 5일자 4면에 “가정평화에 한 투고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와 함께 “가정이 

평화하자면 나를 단장시켜 보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어서 “가정평화를 얻자면 남편

을 감화시킬 일”(10월 12일자 3면), “화락한 가정에 살려면 친구로 접하오”(10월 26일자 

3면), “가정을 완전히 하자면 살림여가에 공부하오”(11월 2일자 3면), “병신가정이 안되려

면 인격과 지위를 주오”(11월 9일자 3면) 등이 게재되었다. 주로 주평에서 주장된 새로운 

부부 관계가 현실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장벽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남편이 부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장시켜야 한다거나 질투를 심하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맞춰 남

편을 감화시켜야 한다, 혹은 주부된 이가 살림 여가에 틈틈이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써 결국 ‘평등한’ 부부 관계보다는 여성의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도 사람이고 개성이 있으니 인격을 달라거나 아내를 친구로 접하라는 등의 

주장 역시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던 당시 부인들의 사정을 잘 반영한다. 

2) ‘부인’으로 대표된 조선의 여성, 그리고 부인의 역할 

‘부인과 가정’란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당시 <매일신보>는 여성을 주로 ‘부인’이나 ‘주

부’ 혹은 일반적 ‘여성’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제목에 ‘여성’을 내세운 기사들도 그 내용을 

보면 가정이 여성의 왕국이라거나 여성의 위 함은 가정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가정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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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었다. 상 적으로 ‘신여자’나 ‘신여성’과 같은 호칭은 많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부인과 가정’란 운영 초기에 게재된 “신여자에게”(1923년 12월 16일자 3면)라는 

기사는 <매일신보>가 지니고 있었던 신여자/구여자에 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 이 기사

에 따르면 흔히 교육받은 여자를 ‘신여자’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은 당시의 조

선 여자계가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요 시 ’에 있으니 교육자 혹은 부모들이 이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신여자’를 단순히 교육받은 여자로 지칭하고, 실제 어떤 존재라

고 설명하기보다는 여자 스스로나 주변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여자’나 

‘신여성’을 내세운 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신보>가 초창기 ‘부인과 가정’란을 운영

하면서 근 적 여성을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 발간된 여성잡지가 <신여자>였고, 개벽사가 1922년 6월 잡지 <부

인>을 운영하다가 1923년 9월 <신여성>으로 개제 발행한 점, 두 조선어 민간지가 본격적

으로 부인란을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 1924년 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 여성잡지의 

이름을 차용했거나 단순히 ‘구여자’에 한 반  의미로 ‘신여자’라는 호칭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11)

이와 같은 조선의 신여자 혹은 부인에게 당시 가장 시급한 일은 교육이어야 했을 것이

다. 실제 ‘가정고문’란이 개설된 후, 첫 질문은 ‘여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사회에 이익이 될

까?’였는데 이에 해 <매일신보>측에서 응답하기를 “조선여자의 가장 급한 의무는 좀 우

선 배워야 하겠습니다. 전문지식보다도 보통지식을 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1924년 4월 27일자 3면). “여성의 위 (하)”라는 주평에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

를 발전시키려면 여성에게 충분한 교육을 주어 여성의 정신과 도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고 말한다(1924년 3월 9일자 3면). 그러나 부인에 한 교육은 여성해방이나 부인 스스로

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부인의 역할에 한 여러 기사에서 잘 드러나는

데, 다음 내용이 표적이다. 

11) 일본에서 전통적 여성상과 다른 소위 ‘새로운 여자(新しい女)’가 등장한 것은 1911년 일본 최초의 여성잡지

인 <세이토(靑鞜)>가 창간되면서부터였다. <세이토>를 창간하고 이 잡지를 중심으로 남녀 평등, 연애의 자유 

등을 주장했던 히라스카 라이초우(平塚雷鳥)가 표적인 ‘새로운 여자’였다. 그러나 <세이토>가 급진적인 주장 

내용 등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1916년 폐간되자 ‘새로운 여자’ 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 그 후, 일본의 <여성>

지가 처음 언급했던 ‘모던 걸’이라는 표현이 1926년부터 중화되면서 조선의 ‘신여성’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사

용되었다. ‘모던 걸’은 1910년  ‘새로운 여자’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지만 지칭하는 의미는 ‘직업을 가진 경제력

있는 여성’, ‘근 적 소비문화의 향유자’ 등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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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단위가 되고 인생행복의 근원지가 되는 이 가뎡을 처리하는자 누구며 그 가족

을 먹이고 길으는자 누구임닛가 또 그 자녀를 감화하고 교육하는자 누구며 친족의 화목을 

보존하며 식구들의 위생을 담임한자 누구임닛가. 나는 모든 책임이 그 가정의 주부되는 부

인에게 잇다함니다. 그럼으로 가정과 부인의 관계는 국가와 국무 신과의 관계보다도 더

욱 중 하고 부인의 가정에 한 책임은 참모장의 전쟁에 한 책임보다 크다 하겟슴니다. 

(고용준, 1924년 10월 12일, <매일신보>, 3면)

다시 말해, 가정의 주부되는 부인의 역할은 행복의 근원지인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고 위생을 담당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의 

역할에 한 시선은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

정’을 하나의 왕국에 비유하여 부인의 천직은 가정에 있다고 묘사하는 것이 재미있다. 위 

글에서도 가정과 부인의 관계를 국가와 국무 신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지만, “여자의 왕

국”이라는 기사에서는 소위 자각했다는 부인들이 가정을 경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부인의 

천직은 가정에 있다고 강조한다(1924년 2월 10일자 3면). 여자의 왕국은 가정이라는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의 위 (하)”라는 주평 역시 “행복이나 불행, 문명과 야만은 가정이

라는 여자 특유의 왕국을 잘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여성의 위 함을 가정에서 

찾는다(1924년 3월 9일자 3면). 

이와 같은 여성의 ‘왕국’, 가정에서 부인에게 부여된 역할은 다양했지만 양육과 가정

교육이 특히 강조되었다. 

가뎡은 또 인간최초의 교육소이다 그러면 가뎡은 실로 인간의 묘포(苗圃)라고 말할 수 밧

게 업다. 만일 싹(苗)일 때에 죠치못하면 후일에 아름다운 실과(實果)를 매지지 못할 것은 

당연한 리치일 것이다 최초의 인상과 습관은 사람의 평생의 기초를 맨기는 곳인 고로 최초

의 교육이 사람의 일생의 원동력이다 또한 그 원동력의 발전소라고 할 만한 곳은 즉 가뎡

이라고 말할 수밧게 업다 사람의 어렷슬 때에는 모방성이 강하고 감응력이 둔한 고로 부모

된 이가 특히 쥬의하지 안으면 안된다는 것을 일가뎡의 쥬부된 이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

하면 아니될 줄로 생각한다 (강영원, 1924년 11월 23일, <매일신보>, 3면)

제목에 “주부된 이의 책임”으로 ‘가정과 교육’을 내세운 이 기사는 가정은 인간 최초의 

교육소이며 원동력의 발전소이므로 주부된 이의 책임이 이 가정의 교육에 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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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배운 지식이 학을 졸업하기까지 배운 지식보다 근본

적이니 가정교육에 힘써야 한다(“여자의 왕국”, 1924년 2월 10일자 3면)는 기사도 가정교

육에 한 부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양육법과 관련된 기사들인 “젖먹이 아이를 끌어안고 

자지 마시오”(1924년 3월 9일자 3면, 16일자 3면), “장난감 선택에 주의할 일”(1924년 3월 

9일자 3면), “교자(敎子)강좌: 아이를 꾸짖기 칭찬하는 방식”(1924년 3월 16일자 3면), “아

이들의 병을 예지하는 법”(1924년 8월 3일, 8월 10일) 등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부인과 가

정’란에 게재된 기사들이었다. 

한편, 6장에서 잠시 살펴본 바 있지만,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 역시 부

인의 역할과 관계된 것이 많았다. 우선 건강 관련 눈에 띄는 기사는 경성부인병원장 구도 

다케키(工藤武城)의 “통속강화(通俗講話) 난산(難産)과 안산(安産)”이라는 연재기사다. 

일요부록이 처음 시작된 날부터 1924년 4월 6일까지 무려 1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기

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됴선부인의 임신과 해산과 또는 해산한 뒤에 조섭이 뎍당치 못함으

로 인연하야 가이업시 쥭는 산모와 어린애의 수효가 얼마나 만흔지 그것을 생각하면 누구

던지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업슬 것임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전톄가 임신에 한 

지식이 넉넉지 못함과 또는 새로운 지식을 닥근 산파가 부족한 것은 달니 양성할 방침도 

잇겟슨즉 그것은 이에 말할 필요가 업슴니다만은 임신과 해산과 및 해산 후의 조섭에 하

야 될수잇는 로 아라듯기 쉬웁게 이약이하야 볼 작뎡임니다. 여러분이 이 아래에 설명하

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다만 한분이라도 구원을 바드신다하면 본인에게 한 보슈는 이만

치 큰것이 업는 줄로 생각함니다. (工藤武城, 1924년 4월 6일, <매일신보>, 3면)

이렇게 조선부인과 어린애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연재는 처음 난자와 정자가 만나

서 임신이 되는 과정부터 임신의 증상, 임신 중 주의할 일, 출산 과정, 산후 조리, 최종화 불

임에 한 것까지 매우 상세한 기술을 담고 있었다. 4월 6일자에 구도의 난산과 안산이 끝

나자 바로 구중앙병원장 박영 의 가정위생 연재가 시작되었다. 이 역시 5회에 걸쳐 비

중 있게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의/식/주의 위생을 신경 써야 한

다면서 의복, 음식물, 주택의 위생, 부인의 위생을 다루었고, 특히 부인의 위생을 강조하며, 

월경, 임신, 육아법까지 2회에 걸쳐 다루었다. “난산과 안산”과 비슷한 주제로 이와 같은 위

생이나 건강, 의학과 관련한 기사들은 여성의 몸을 출산이라는 것과 접하게 연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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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심하고 자궁병을 치료하는 법”이라는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1924년 3월 9일자 3면). 

가정위생 연재가 끝난 후에는 파리(1924년 5월 11일자, 1924년 6월 8일자), 변소 악취

(1924년 6월 15일자), 벼룩(1924년 6월 22일자), 모기 잡는 법(1924년 8월 10일자) 등에 

한 기사가 계속되고 이후에는 “목욕시의 주의”(1924년 7월 13일자), “저녁때 이후의 식빙

(食氷)은 절금”(1924년 8월 3일자), “소아의 적은 과물과 냉침”(1924년 9월 7일자), “간

단한 정수소독”(1924년 9월 28일자) 등 일상생활상의 상식처럼 알아야 할 위생 관련 문제

들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가정의 위생은 모두 여성의 책임이었다(“가정의 위생은 여자

된 이의 책임”, 1924년 10월 26일자).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 위생 관련 기사들은, 식민지 시기 ‘의학’ 지식을 통해 식민지 

권력을 작동시키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난산과 안산”을 

집필한 구도 다케키는 의료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유학한 산부인과 의사

로서 그의 ‘부인과학’적 지식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조선 부인을 구해야 한다는 계몽적 의도

로 조선어 미디어를 통해 설파되었다(홍양희, 2013). ‘의학’이나 ‘위생’은 여성과 접한 관

련을 가지는 동시에 식민본국과 식민국의 차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기도 했

던 것이다.12)

의/식/주와 관련된 다수의 기사들도 부분 가정 내 부인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었

다. 주거 관련 기사는 경제적 문제나 위생 문제와 결부시켜 주거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내

용들이 많았고 (“함정을 장치한 응접실”, 1923년 12월 2일자; “가옥벽의 누음을 방어”, 1924

년 9월 28일자), 의복은 위생에서 많이 다루어지기도 했지만 의류정리법(1924년 8월 31일

자)이나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불면 모발 위에 모자를 쓰라는 조언 (1924년 2월 24일자) 등 

가정 내 의류 관리나 사용에 한 조언들이 많았다. 음식 역시, 같은 재료라도 요리방법을 

달리하라는 조언이 담긴 “동일한 요리는 영양부족”(1923년 12월 9일자), 반찬으로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하라는 “부식물의 영양은 육식? 채식?”(1924년 9월 28일자), 재료보관 및 손

질에 관련된 “공복때에 잡은 생산 더디 상한다”(1924년 9월 7일자) 등 계몽적 입장에서 음

식 준비와 관련해 설명해 주는 기사와, 다 같이 맛있게 만들어 먹자며 김치와 국에 해 소

개해준 연재 “음식솜씨”와 같은 기사가 부분이었다. 

12) 건강관련 기사들은 외부필자의 성격을 또한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로 남성전문가에 의해 기술되

었고, 남성외부필자가 다룬 주제 중 건강/위생에 한 것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을 통해 살펴본 1920년대 초반 ‘부인’에 대한 시선ㆍ243

여성해방을 위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거나(“여자 해방문제－실력양성이 선결조건”, 

1923년 12월 2일자), 여성이 힘을 키워야 한다(“약한 자의 죄”, 1923년 12월 9일자), 혹은 

여자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여자도 직업을 힘써야 한다”, 1924년 9월 7일자)는 등의 주장

을 펼치는 기사 역시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들에 비

해 상 적으로 적은 수로 게재되었으며 게재시기도 ‘부인과 가정’란 운영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내용 역시 피상적으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거나 힘을 길러야 한다, 직업이 필요하

다는 주장에 머물 을 뿐이고 이를 위해한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요컨 ,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은 조선의 여성을 주로 ‘가정의 주부되는 부인’

으로 지칭하였으며 그 역할을 ‘가정’이라는 왕국 안에 국한시켜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고 위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가정고문’ 답변이 제기하듯, 이러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보통 정도의 지식이었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지식이었다. 당시 조선총독

부의 여성교육 정책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일어와 재봉 및 수예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식민지교육으로 전개되었다(임희숙, 2005)는 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지식교육

을 억제하고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교과목화한 기예교육을 중시하는 소위 ‘현모양처’ 여성

교육(박정애, 2000)이 조선의 여성·부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었던 것이다. 

8. 결론 

식민지 시기 신문매체에서 ‘여성’의 존재가 하나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초·중반이었다. <매일신보>가 ‘부인과 가정’란을 전면에 내세운 일요부록을 학예면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였다. 이전에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범주로 호명되던 여성

은 이제 ‘부인’ 혹은 ‘신여자’ 등의 독립된 범주로 표상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기 신문에 

게재된 여성 관련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매체에서 여성을 어떻게 새로운 주체로 구성해냈

는가에 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20년  식민지 

조선에는 전통과 근 , 서구와 동양, 식민과 피식민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었고,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가치관이 투영된 복합적 존재였기 때문

에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란인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을 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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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가정’란이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했고, 어떤 이슈를 통해 당시의 여성을 규정하려 하였

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인과 가정’란이 <매일신보>에 처음 등장한 1923년 후

반부터 1924년 12월까지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그 

유형과 주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부인과 가정’란의 특성과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하

였다. 

<매일신보>는 조선어 민간지의 등장이라는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일한 조

선어 신문으로서 누리던 위상이 위협받자, 여성독자에게 소구하는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독자층을 확 하기 위한 방책으로 ‘부인과 가정’란을 도입하였다. 1920년 조선 최초의 부

인기자를 고용하고, 불안정하게나마 부인란을 운용했던 경험을 토 로 1923년 11월부터 

‘부인과 가정’란을 핵심으로 하는 일요부록을 3면에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인과 가정’

란은 <매일신보>에 학예면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없는데다 증면하기 어려운 제작

환경 탓에 제한적으로 운용되기는 하였으나, 도입 초기에는 ‘일요부록’ 지면의 부분을 차

지하였고 1924년 중반까지도 일요부록에서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1924년 11월부터

는 학예면 내 문예란의 확 와 함께 점차 주변화되어 1925년 이후부터는 학예면의 한 부분

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인과 가정’란의 운용과 위상변화는, 조선인에 한 선전이 

주가 되는 총독부 기관지에서 학예면이 차지하는 주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 관련 이

슈가 학예면을 구성하는 주제들의 다양성과 주제 간의 위상 변화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들은 1920년  초·중반 식민지 

조선의 ‘여성’ 혹은 ‘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제 유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애/결혼/가족 관련 기사들은 전통적인 조선의 가정과 그 안의 가족

관계를 개량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소위 서구적 

핵가족 모델과 같은 부부 중심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강요

하는 낡은 결혼 제도와 평등하지 못한 부부 관계를 비판했지만, ‘부인과 가정’란이 제시하

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는 ‘효’를 억제하고 ‘충’을 강조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길러내

고자 했던 총독부의 시선이 또한 투영되어 있었다. 한편, ‘부인’으로 표된 여성은 그 역할

을 ‘가정’ 내로 제한받고, 이 ‘여자 특유의 왕국’을 잘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닌 존재로 호

명되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가정 내 위생, 자녀의 양육이 이들의 주된 역할로 규정되었

으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식민지 교육, 즉 현모양처를 양성해내는 제한

적 교육이었다. 여성의 역할에 한 이와 같은 규정은,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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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해진 당시의 상황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진 것으로 총독부 기관

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 , 새롭게 조선어 일간지에 등장한 부인란은 이전에는 민족 단위로 호명되던 여

성을 ‘여성’, ‘부인’ 등의 독립된 주체로 표상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었던 전통

적인 가족 관계를 비판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 것을 주장했지

만 여기에서 호명된 여성은 ‘가정’이라는 틀 내에서 가정을 잘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제한적 주체를 넘어서지 못했다. 

본 연구는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 기사들을 수집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양쪽을 통해 그 의미와 특성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신문에 게재된, 국내 최초의 부인란

을 분석함으로써 도입배경 및 운용, 기사 유형과 주요 기사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여성에 한 시선을 읽어볼 수 있었지만, 제한된 기간만을 상으로 한 점

과 여타 다른 여성잡지나 신문, 일본 내 여성란 연구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

은 한계로 남는다. 특히, 당시의 잡지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문에서 일부 언급되기는 했으나 매체별 제작환경과 기사내용의 차이에 해 좀 더 깊은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연구 상 신문을 다른 민간지로 확 하여 현재는 빈약

한 신문매체 상 여성 연구를 확충한 후 매체별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이

를 보충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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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blic Gaze on Women 
in Colonial Korea in the Early 1920s
Focused on the Section of ‘Wives and Home’ 
in Maeil Sinbo

Min Ju Lee
Assistant Professor, Far East University

Yisook Choi
Lecture Professor, Dong-A University

Majority of studies on gender and women’s life in colonial Korea were conducted by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ocial history or women’s history. These studies have dealt with 

magazines publish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not newspapers. This study 

examines the early era of women’s pages in Maeil Sinbo (每日申報), the organ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order to grasp the social background of women’s 

pages and issues on women formed to define women in colonial Korea.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all articles on women’s pages in Maeil Sinbo from November 1923, the first 

women’s page was published, to December 1924, and analyzed types, themes and text 

of the articles for exploring traits and meanings of women’s pages in colonial Korea.

Keywords: women's pages, Maeil Sinbo (每日申報), Wives and Home, New Women, 

colonial Korea.


